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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주연배우 이정재가 13일(한국시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에서남우주연상 트로피를 쥔 채 감격에 젖은미소를 짓고 있다. LA(미국)｜AP·뉴시스

이정재 프로필 ▲ 1972년 12월 15일생 ▲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 ▲ 1995년 SBS ‘모래시계’ 연기대상 신인상 ▲ 1999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태양은 없다’ ▲ 2012년 영화 ‘도둑들’로 첫 1000만 관객 돌파 ▲ 2013년영화 ‘신세계’·‘관상’ ▲ 2015년 영화 ‘암살’ ▲ 2020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 2022년 영화 ‘헌트’ 감독·각본·주연 ▲ 2024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

세계적 신드롬을 자아낸 시리즈다운 성과이자 쾌거였다. 영화 ‘기생충’과 그룹 방탄소년단 등 K(케이)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한 순간이기도 했다. 트로피를 거머쥔 글로벌 스타는 이제 그 위상을더욱 단단히 다지며 큰 무대로 나아갈 기세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이정재가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으며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불리는 에미상에서 아시아권 배우 최초이자 비영어권 드라마로 거둔 첫 수상이다. 그에 걸맞게 연출자황동혁 감독도 감독상을 받았다. 남녀조연상 후보에오른 오영수·박해수·정호연은 수상하지 못했지만,‘오징어게임’은 앞서 5일 스태프에게 수여한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의 여자게스트상과 프로덕션디자인상 등까지 모두 여섯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뀫“수상 넘은 역사”‘오징어게임’에서 사채업자들에 쫓기다 456억 원의 상금을 따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는 이날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제레미 스트롱, ‘베터 콜 사울’의 밥 오든커크,‘단절’의 애덤 스콧 등 할리우드 스타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에 현지 언론과 평론가들의찬사가 이어졌다.이날 LA타임스는 “수상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라 평가했고, 더 플레이리스트는 ‘올해 에미상 최고의 수상자’로 이정재를 꼽으며 2년 전 아카데미상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비교했다.콜라이더는 “이정재는 이번 수상으로 할리우드에서 브레이크없는스타의위상을확고히했다.한국에서미국으로 넘어간 최고의 인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썼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정재는 아시아 전역배우들의 명실상부한 최고 롤모델이 됐다”면서 “앞으로 미국시장을 넘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산업 전반에큰영향력을행사하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
뀫글로벌 광폭 행보 시작이정재는 더욱 굳건한 세계적 위상을 다지며 글로벌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정재는이미 올해 초 미국 3대 메이저 에이전시 중 하나인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와 계약을맺은 바 있다.우선 세계적인 SF 시리즈 ‘스타워즈’의 드라마에출연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최근 미국 데드라인 등은 이정재가 ‘스타워즈’의 드라마 시리즈인 ‘어콜라이트’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가 ‘스타워즈’ 제작사 루커스필름과 함께 만드는 시리즈로, 이정재는 관련 내용에 대해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또 2020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8부작스핀오프 시리즈인 ‘레이’의 주연은 물론 연출에도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레이’ 판권을 확보하기위한 글로벌 OTT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데드라인은 “미국 모든 스튜디오와 OTT가 그와 작업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12월 미국 전역에서개봉하는 이정재의 첫 영화 연출작 ‘헌트’의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욕·LA·시카고 등 미국 6개 대도시 개봉작에게 이듬해 아카데미상 출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카데미상을 노리는 영화의 첫 홍보프로모션 무대로 꼽히며 ‘오스카 레이스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됐다.
뀫윤대통령 꺎온국민과 함께 축하꺏 축전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황 감독과 이정재에게 “온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황 감독에게 “이번 수상은 장르를 넘나들며 쌓인감독님의 치열한 노력과 재능이 꽃피운 결과”라며,이정재에게도 “데뷔 30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인의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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